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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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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개요

케이팝을 비롯한 각종 콘텐츠가 다양해지고, 스마트폰과 

유튜브 등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개인의 취향에 맞게 대중문

화나 유명인을 ‘덕질’하는 것이 유행이자 일상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문화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인 청소년이 있다. 청소

년 시기에는 가족 단위를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을 탐색하며, 

또래집단에 어울리기 시작한다. 이때, 팬덤활동은 개인의 선

호를 반영한 여가이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가 된다. 게다가 최근의 온·오프라인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적 경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한편으

로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팬덤활동, 또래관계의 질, 공동체

의식,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3개의 구

별되는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 집단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또래관계의 질이 매우 중요하고, 팬덤활동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

히 팬덤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인 면에서 부적

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상담 장면에서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지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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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라 어떠한 군집 유형이 형성되는지 살펴보고, 각 군집의 공동

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FoMO)의 차이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하는 중학교 2학년부

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남녀 청소년 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에게 온라인을 통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분석에는 SPSS 30.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분석을 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

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상관분석, 위계적/비위계적 군집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 사이에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으며, 군집분석을 한 결과로는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라 3개의 군집이 도출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팬덤활동 관심-관계형’, ‘팬덤활동 관망-고립형’, ‘팬덤활동 미참여-안정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이어서, 군집별로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팬덤활동의 여부 또는 정도와 

관계없이 또래관계의 질이 공동체의식과 높은 관련이 있었으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팬덤활동 참여와 관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여가로써 팬덤활동과 일상생활 속 또래관계의 질을 청소년의 행동과 심리적 측면에서 다층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발달과업인 공동체의식과 소속

감에 관한 부정적 심리인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팬덤활동 특성상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 수 

있는 점을 설명하였고,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질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지도와 상담 장면에서 팬덤

활동, 또래 및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한 심리 양상을 사회심리적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용적인 개입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청소년 팬덤활동, 또래관계의 질, 공동체의식, 소외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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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문화를 주도하는 젊은 세대는 팬덤활동을 일본어 ‘오타쿠(오덕)’ 단어에 행위를 낮추어 말하

는 ‘– 질’을 붙여 ‘덕질’이라고 칭하거나 영어로는 깊게 파고드는 활동으로써 ‘디깅(digging)’

이라 표현하기도 하면서 특정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몰입하는 것이 일상이자 사회적 트렌드가 

되었다. 여성가족부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9~18세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 참여율은 59.2 %로 9개 여가 영역 중 1위를 차지하였고, ‘가장 하고 싶은 활동’ 1순위로 

문화･ 예술 영역을 택한 비율은 43.6 %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 「2023 사회조사」에서 

13~19세 청소년의 주중 여가활동의 1위가 ‘동영상 컨텐츠 시청’(88.2%), 2위가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65.2%)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Gen Z 콘텐츠 이용 트렌드」 

보도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세대인 ‘Z세대’는 콘텐츠 이용에서 자신과 

비슷한 반응에 만족하고, 다른 반응에는 의구심을 갖고 파고드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즉, 팬덤활동은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일상적인 활동이면서, 개인의 취향인 동시에 타인이나 

집단을 살피는 사회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팬(fan)은 열정적이라는 의미의 ‘fanatic’에서 유래한 단어로, 원래는 종교적 신봉자를 의

미했으나 오늘날에는 대중문화 영역의 예술가, 배우, 작품, 장르 등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팬덤(fandom)은 팬들의 모임이자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문화적 현상을 아우

르는 개념이다(김고운, 김정운, 박정열, 2009; 오윤선, 황인숙, 2016).

과거 팬덤은 특정 대상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으

나(정재민, 2010), 1990년대 후반부터 한류 열풍, 스포츠 스타의 활약, 대중매체의 보급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문화 콘텐츠와 인기스타를 즐기는 것이 일상적 대중문화 실천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스타와 팬, 팬과 팬 사이의 

상호작용이 다채로워졌다. 손흥민, 방탄소년단과 같은 한국의 스타들이 세계적 인기를 얻게 

되었고, e스포츠의 부상으로 페이커와 같은 프로게이머도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그 

흐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팬덤은 Jenkins(1992)가 정의한 것처럼 대중스타나 텍스트와 같은 콘텐츠를 선호하는 집

단, 혹은 스타를 좋아하는 방식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팬덤활동

은 오프라인에서 방송국, 경기장 방문, 팬 미팅, 상품 구매 등의 형태로, 온라인에서는 팬 

커뮤니티, SNS에서의 소통, 콘텐츠 창작 및 공유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최근의 팬덤활동은 

단지 소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차 창작을 하거나 사회 공헌까지 영역을 넓히며 능동적이

고 적극적인 문화 주체로서 기능하고 있다. 박혜영(2001)은 팬클럽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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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업에 이용당하는 소비자 수준에서 벗어나 나름의 방식으로 대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

하고 변형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팬들은 스타와 팬클럽 이름으로 자선사업에 기부하거

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팬덤활동의 영향이 사회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누구나 팬이 될 수 있지만, 팬덤활동은 특히 청소년 문화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청소

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 청소년패널조사2018」 1차년도 자료에 따르면 팬덤활동 관련 문

항에서 중학교 1학년 2,590명 중 1,547명(약 60%)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다

고 응답했다.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2024)의 「2024 음악산업백서」 통계에 따르면 10대

의 음악 관련 팬덤활동 경험률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며, 「2024 애니메이션산업백서」의 

애니메이션 이용 빈도 조사에서도 ‘주 1회 이상 이용’(78.1%), ‘최근 1년간 극장에서 관람한 

횟수’(평균 2.1회) 조사에서 1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10대 청소년이 극장에서 애니메

이션을 보는 이유로서 ‘가족, 친구, 연인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의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도 특징이었다. 이러한 수치는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흥미

와 소비가 분명하며,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매개가 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은 발달적 측면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며 

가족을 대체할 사회적 관계로 또래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한다(Cheseboro, Foulger, Nachman 

& Yanelli, 1985). 또한 많은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또래와 보내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대중스타에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 김인경, 곽금주와 장근영(1998)는 대중스

타가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동경 이상의 동일시 대상이자 정체감 형성에 의미 있는 준거 체계

로 기능하며, 내면적 욕구와 현실에 대한 저항을 표출하는 도피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고, 

최미원, 조현희와 김영아(2016)은 팬덤활동이 가정이나 학업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을 얻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많은 청소년이 팬덤활동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보이며, 이를 통해 또래관계를 맺고 심리사회

적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팬덤 연구는 

주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관련 영역에 집중되어 왔다. 2000년대가 되어서야 정재

민(2010)과 이상화(2006)는 청소년들의 하위문화로서 팬덤활동을 연구했으며, 김고운 외

(2009)는 팬 활동과 개인의 심리적 만족감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경험, 또래 및 사회적 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Bronfenbrenner(1979)은 생태체계이론을 통해 청소년기의 

발달을 다층적인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구성되는데, 개인적인 취미활동으로서의 팬덤활동이 또래관계를 맺는 

데에 소재가 되거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팬덤의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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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및 규범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청소년이 공동체적인 사회문화 체계

를 경험함과 동시에 소속감 또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을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대한 초기 시각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Fiske(1992)는 스타를 우상

화하여 따르는 행동이 비주류 문화로 비춰진다고 하였으며, 정현주(2017)는 팬덤에 몰입하는 

청소년들을 어른들의 선도가 필요한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벤

트 참여와 상품 소비에 과몰입하여 부모와의 갈등, 학업 소홀, 맹목적 소비 등의 문제가 발생

하기도 한다(정재민, 2010). 게다가 온라인 팬덤활동 비율이 늘면서, 인터넷 중독과 유사한 

과몰입 위험성도 대두되며(강리라, 2020), 극단적인 사생팬의 경우 스토킹, 프라이버시 침해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김형식, 윤정민, 2014). 그러나 최근에는 팬덤활동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김용석(2011)은 팬덤활동을 하위문화나 병리적 현상이 아닌, 의미와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문화적 공동체로 재평가하였다.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을 통해 사회

적 관계 형성, 여가 기술 능력 개발, 새로운 자아 찾기 등의 긍정적 경험을 하며(김고운 외, 

2009, 집단 정체감이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기회가 된다(조안나, 이은경, 장미경, 2016). 

이렇듯 청소년의 팬덤활동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반된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 팬덤활동의 특성을 실제적으로 이해하려

면 팬덤활동과 더불어 개인 특성, 또래관계, 사회적 맥락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의 핵심적인 사회적 관계로, Perry와 Bussey(1984)는 비슷한 수준의 

연령, 성별, 학년에서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유사하며 사회적으로 동일시되어 함께 상호작용

하는 대상 간의 관계로 정의한다. 또래관계의 질은 Parker와 Asher(1993)에 따르면 또래 

간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과 관계의 친밀도, 갈등 해결 정도 등 또래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또래관계는 청소년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발달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팬덤활동은 또래 간 매개가 될 수 있다. Nickerson과 Nagle(2004)는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및 전반적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으며, 김기숙(2012)은 팬 활동 몰입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즐겁게 느낀다고 보고했다. 오윤선과 황인숙(2016)은 청소년이 대중스

타를 집단적으로 추구함으로써 또래집단과 동질성을 확보하고 대인관계를 확장한다고 설명했

고, 안은미, 김지선, 전선율과 정익중(2013)은 좋아하는 스타에 관한 화제와 팬덤활동이 또래

관계 형성의 매개체가 된다고 강조했으며, 정재민(2010)은 청소년들이 같은 스타를 좋아한다

는 이유만으로도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팬덤활동과 또래관계

의 질을 함께 살펴본다면 이들의 상호 특성에 따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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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라 몇 개의 청소년 유형으로 구분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그러한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유형별

로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공동체의식은 개인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소속감, 구성원 간의 중요성 인식, 구성

원들의 욕구가 서로의 헌신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McMillan & Chavis, 

1986). 청소년기는 공동체의식 발달의 결정적 시기로, 주동범과 이동원(2000)은 공동체의식

이 결여된 배타적 태도가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동체의식 결여는 타문화에 대한 몰이해를 가져와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정득, 

김은수, 이종석, 2016). 팬덤활동이 이러한 공동체의식을 긍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데, 정다

은(2024)은 팬덤활동을 통해 연결감과 안정감을 경험하고 공동체의식이 강화된다고 설명했

으며, 박신의(2012)는 청소년들이 팬덤활동을 통해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함으로써 소속감, 

영향력, 상호작용, 결속력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조안나와 이은경(2020)의 연구에서는 팬

덤활동에 대한 만족감과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향상되며, 이것이 학교생활적응

력을 높인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송연주, 김대현과 이상수 (2015)는 또래관계가 긍정적일수

록 공동체의식이 높다고 보고했으며, 김선숙과 안재진(2012)은 공동체의식이 높은 아동들이 

또래관계도 좋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Li, Dong and Tang(2024)은 팬덤 자선활동에서 

스타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또래 팬들 간의 규범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또래 규범이 

소속감을 자극하고 사회적 행동을 확장시키는 점을 설명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라 형성된 유형들이 공동체의식과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소외에 대한 두려움(Fear of Missing Out, FoMO)은 Przybylski, Murayama, DeHaan 

and Gladwell(2013)이 정의한 개념으로, 자신이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타인이 가치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생각과 자신만 소외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Abel, Buff and 

Burr(2016)는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소외감, 불안함, 박탈감, 부적절함, 무능함, 사회적 경험

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강박적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하여 리우위항(2023)의 연구에서 

온･ 오프라인 팬덤활동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고, 이효창(2020)은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아이돌 응원 광고 활동 참여도가 높았다고 보고했다. 한편, 

청소년기는 발달 특성상 사회적 관계의 소속감과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Brennan, 1982), 

충분히 충족되지 못한 욕구로 외로움을 많이 경험하는 시기이다(Medora & Woodward, 1986). 

조연주(2023)의 연구에서 또래관계의 질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한다정과 김빛나(2020)는 또래애착이 강할수록 소외에 대한 두려움 이 낮음을 밝혔다. 이렇

듯 팬덤활동, 또래관계의 질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청소년의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소년들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라 구분된 군집별로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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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두려움의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이 같은 이론적 기반은 최근 청소년 문화 참여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2023년 

청소년의 문화･ 예술활동 참여율은 59.2%로 2020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오프라인 

문화 동아리 가입률은 5.6%p, 사이버 단체는 14.9%p 감소하였다(여성가족부, 2023). 이는 

구조화된 조직보다 자율적이고 유동적인 참여 방식으로의 이행을 시사하며, 그 중심에는 온라

인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이 있다.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 등 미디어 기술이 발달하였고, 

시･ 공간적 제약이 큰 청소년들에게 있어 이러한 온라인 이용은 전통적 조직 없이도 또래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사회적 정체성과 정서적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능동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팬덤활동의 특성상, 여러 채널에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빠르게 접해야 하고, 실시간 선착순으로 참여 및 구매하지 못하면, 팬들과 대화에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벤트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Beestone(2021)은 젊은 층의 독자들

은 특별판 도서와 굿즈를 구매하지 못하면, 팬 커뮤니티에서 소외되거나 덜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기도 하며, 굿즈를 구매하기 위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SNS를 계속 확인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즉, 팬덤활동은 경험과 관계를 매개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정보 탐색에 과몰입하고 비교로 인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증폭시킬 가능성 또한 내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이 상호 관련되면서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가정하여,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을 중심으

로 청소년 집단을 유형화하고, 각 군집의 특성 및 이들 변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안녕감 증진을 위한 지도와 상담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라 형성된 군집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2. 형성된 군집 간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의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개인 취미로서 팬덤활동을 결정하고, 가족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또래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사회정서적 요인의 형성이 뚜렷하게 발달하는 시기라고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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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15개 시･ 도의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본인의 자발적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은 총 300명이었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81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 구성은 남학생 137명(48.8%), 여학생 144명(51.2%)

이었으며, 학년별 구성은 중학교 2학년 72명(25.6%), 중학교 3학년 68명(24.2%), 고등학교 

1학년 58명(20.6%), 고등학교 2학년 47명(16.7%), 고등학교 3학년 36명(12.8%)이었다. 지

역별로는 수도권 응답자가 159명(56.6%), 비수도권 응답자가 122명(43.4%)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선호하는 대중스타가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256명(91.1%),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25명(8.9%)이었으며, 중복응답을 허용하여 측정한 선호 대중스타 직업 및 분야는 가수(31.0%), 

유튜버 또는 BJ(22.1%), 배우(18.0%), 운동선수(10.9%), 게이머(8.9%), 캐릭터(8.3%), 기타

(0.8%) 순으로 높았다.

2. 측정 도구

1) 팬덤활동 척도(Fandom Activity Scale)

팬덤활동 척도는 「2022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팬덤활동 척도(황진구, 전

현정, 이용해, 2022)를 토대로, 조안나(2017)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참고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신 팬덤활동 경향을 고려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하거나 예시를 추가하였

다. 이 척도는 ‘방송국이나 공연장, 경기장 가기’와 같은 오프라인 활동 질문과 ‘공식 홈페이지 

또는 커뮤니티 방문’과 같은 온라인 활동 질문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팬덤활동을 많이 함을 의미한다. 조안나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2) 또래관계의 질 척도(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Scale)

또래관계의 질 척도는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가 국내의 청소년에 맞추어 개발한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 13문항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를 비롯하여 ‘나는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라는 부정문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

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다. 단, ‘의견 충돌이 잦다’와 같은 부정문항은 점수의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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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하기 위하여 ‘점수 반전(reverse-coded)’ 처리 후 전체 평균에 포함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또래관계의 질이 좋다고 해석한다. 배성만 외(2015)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4였으

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2로 나타났다.

3) 공동체의식 척도(Sense of Community Scale)

공동체의식 척도는 박가나(2008)가 Chavis, Hogge, McMillan and Wandersman(1986)

의 지표를 참고하여 국내의 청소년에 맞추어 구안한 척도의 16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내가 속한 집단에서 살아가면서 만족감과 

기쁨을 느낀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

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가나(2008)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4)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Fear of Missing Out Scale)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Przybylski et al.(2013)가 개발한 소외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권지

영(2020)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는 친구들의 근황

을 알지 못하면 신경이 쓰인다’와 같은 성격과 관련한 특성적 측면과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에 접속한다’와 같이 환경에 대응하는 상태적 측면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을 

의미한다. 권지영(2020)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5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3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및 신뢰도를 확인하

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다. 이어서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른 군집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계층적 군집분석(Ward 방법)을 통해 

군집 수의 범위를 3~5개로 설정한 후, 각각의 경우를 K-means 군집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군집 간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

분석(one-way ANOVA)과 사후검증(Scheffe)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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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또래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복되거나 경계가 모호한 군집들을 배제

하려고 하였고,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에서 명료하고 의미 있는 해석 가능

성을 고려하여 3개 군집으로 확정하였다. 또한 제한적인 표본 수를 감안하여 많은 군집으로 

나누는 것보다 중심점 간 분산을 비교하여 비슷한 크기의 군집들로 구분되는 경우를 우선하였

다. 이러한 과정은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교차구조에 따라 청소년 집단이 어떠한 심리사회적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 간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1. 2. 3. 4.

1. 팬덤활동 1

2. 또래관계의 질 .13* 1

3. 공동체의식 .18** .54*** 1

4. 소외에 대한 두려움 .28*** -.13* .07 1

평균 2.09 3.10 3.65 2.82

표준편차 .78 .45 .62 .76

표 1

주요 변인 간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N =281)

*p＜.05, **p＜.01, ***p＜.001

분석 결과, 팬덤활동은 또래관계의 질(r =.13, p＜.05), 공동체의식(r =.18, p＜.01),  소외

에 대한 두려움(r =.28, p＜.0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래관계의 질은 공동체

의식과 정적 상관(r =.54, p＜.001),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는 부적 상관(r =− .13, p＜.05)을 

나타냈다.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팬덤활동

과 소외감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팬덤활동이 단지 사회적 연결을 위한 통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심리적 민감도와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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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집분석 결과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대한 표준화 점수로 Ward의 방법과 K-means 방법을 실시하

였다. 군집 수를 결정함에 있어 군집화 일정표 계수와 덴드로그램을 확인하였을 때 3-5개의 

군집이 제안되었다. 이에 군집 수 3, 4, 5개를 각각 K-means 분석에 적용한 후 군집별 

최종 중심점을 검토하여, 유의한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종 군집의 수를 

3개로 결정하였다. 확정된 최종 군집별 중심점과 표준화 점수를 이용하여 나타낸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다른 군집 프로파일을 아래의 표 2와 그림 1로 제시하였다.

군집 변인

군집 1 군집 2 군집 3

팬덤활동 관심-관계형
(n =88)

팬덤활동 관망-고립형
(n =94)

팬덤활동 미참여-안정형
(n =99)

팬덤활동 1.038  -.076 -.806

또래관계의 질  .600 -1.050  .446

표 2

최종 군집별 중심점(N =281)

군집 변인은 표준화된 점수. M = 0, SD =1

그림 1. 군집 프로파일

군집은 팬덤활동의 정도에 따라, 매우 높거나(군집 1), 보통이거나(군집 2), 매우 낮은(군집 

3) 정도로 분류되었다. 또래관계의 질의 수준에 따라서는 높거나(군집 1, 3), 낮은(군집 2) 

정도로 나누어졌다.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면, 군집 1은 적극적으로 팬덤활동을 하며 또래

관계가 좋은 청소년으로 ‘팬덤활동 관심-관계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2는 팬덤활동의 정도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 71 -

가 중간 수준이면서 또래관계의 질은 매우 낮게 나타나, ‘팬덤활동 관망-고립형’이라고 명명

하였다. 군집 3은 팬덤활동의 참여도가 매우 낮으면서 또래관계의 질이 높은데, 이를 ‘팬덤활

동 미참여-안정형’이라고 명명하였다. 

3. 군집별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의 차이

 

각 군집이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

치 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인

군집 1
(n =88)

군집 2
(n =94)

군집 3
(n=99) F

사후검증
(Scheffe)

M(SD) M(SD) M(SD)

공동체의식
3.90

(.61)

3.32

(.56)

3.75

(.54)
25.89*** 1,3＞2

소외에 대한 두려움
2.97

(.73)

2.92

(.69)

2.59

(.79)
 7.64*** 1,2＞3

표 3

군집별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N =281)

*p＜.05, **p＜.01, ***p＜.001

세 개의 군집은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의식은 

군집 1과 군집 3이 군집 2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군집 1과 2가 군집 

3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며 발달하는 데 있어서 

팬덤활동 보다는 그 맥락에서의 또래관계의 질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팬덤활동의 수준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이는 팬덤활동 특성이 심리적 불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3개의 군집별 독특한 심리사회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집 1인 ‘팬덤활동 관심-관계형’ 청소년은 팬덤활동 참여도가 가장 높고 또래관계 역시 

우수하며 사회적 활력과 집단 소속 의식이 모두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들은 정보 탐색과 

콘텐츠 생산 및 팬 커뮤니티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또래와의 친밀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공동체의식을 고양시키는 긍정적 자원으로 작용하지

만,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정보 흐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 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수용되고자 하는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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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욕구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심사를 매개로 결속을 경험할 수 있는 팬덤활동에 

더 몰두하고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군집 2인 ‘팬덤활동 관망– 고립형’ 청소년은 팬덤활동 수준은 평균적인 수준을 보인 반면, 

또래관계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관심 대상에 일정 수준 참여하지만, 

일상생활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는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팬덤활동의 사회적 

연계성보다는 개인적인 몰입의 성격이 두드러짐에 따라 공동체의식은 낮고 소외에 대한 두려

움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팬덤활동이 오히려 또래관계에서 정서적 

회피의 수단이 되거나 단발적이고 수동적인 관계에 의존하여 일상에서 적절한 대인관계 형성

에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또한 유대감이나 소속감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간접적이고 

보상적인 수단으로서 팬덤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익숙해지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발달에 어려움이 생기고 심리적 불편감도 만성화될 수 있다.

군집 3인 ‘팬덤활동 미참여– 안정형’ 청소년은 팬덤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지만, 또래관

계는 양호한 집단으로 일상 속 다양한 활동에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만족감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팬덤활동 외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관계 만족도와 정서적 균형

을 유지하면서, 공동체의식은 높고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낮게 나타나는 청소년이다. 팬덤활

동을 통한 사회적 연결이나 대중 스타에 대한 우상화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개인의 

정체감과 높은 사회적 기능을 균형 있게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을 조합으로 이질적인 군집을 도출

하여 각 군집별로 특성을 살펴본 후 공동체의식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팬덤활동과 또래관계 중 하나의 변인에만 초점을 맞추

는 경향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청소년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연구 결과,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의 질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두 변인을 기준으

로 한 군집분석 결과 세 개의 이질적인 청소년 집단이 도출되었다.

군집 1은 ‘팬덤활동 관심-관계형’ 집단으로, 팬덤활동과 또래관계에서 활동성과 결속력을 

기반으로 공동체의식이 높지만, 한편으로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팬 커뮤니티 내의 정서적 유대와 실시간 정보 교류가 강화될수록 참여자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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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긴장’도 함께 발생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는 Jenkins(1992)가 

언급한 팬덤활동의 참여 구조가 지닌 복합적 성격과도 맞닿아 있다. 정보 습득의 민감도와 

실시간 반응 요구, 이벤트 참여의 제한성이 결합하면서 팬덤활동은 사회적 소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안에서의 박탈감과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 이중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 김다희와 

최진아(2017)의 연구에서도 팬덤활동은 청소년에게 또래관계 증진의 기제로 기능할 수 있지

만, 동시에 디지털 기반의 팬 문화는 과잉된 상호비교와 정보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특성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이효창, 2020) 점에서,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동질감이나 소속감을 경험할 수 있는 팬덤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할 가능성도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와 여러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회복한다면, 취미활동에서 긍정적 정서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

서도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정보나 SNS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사용 조절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놓치면 안 된다’에 대한 인지 재구성을 

통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볼 수 있다. 또한, 팬덤활동을 활용하여 진로를 탐색하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에서 소속감과 유대감을 확장시켜 볼 수 있다.

군집 2는 ‘팬덤활동 관망-고립형’ 집단으로, 이들은 팬덤활동 수준은 일반적이지만 또래관

계의 질이 낮은 청소년들로, 공동체의식은 낮고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이 팬덤활동을 하더라도 상호작용보다는 수동적일 수 있으며, 생활 전반에서 취약한 

상황에서 팬덤활동이 일시적인 정서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을 수 있다. Baumeister와 

Leary(1995)가 제시한 ‘소속 욕구 이론’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의 결핍은 비공식적 대체관계

를 향한 과몰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팬덤활동의 과잉 참여가 오히려 정서 불안을 

강화하는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우성과 김성길(2018) 역시 또래관계의 질이 

낮은 청소년은 팬덤활동을 하면서 온라인에 몰두하고 적절한 또래관계를 맺지 못하여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이들은 팬덤활동의 긍정적인 면에 영향을 받기보다 

부정적인 면에 취약하며, 학교생활적응을 적절히 하지 못할 가능성(안은미, 김소희, 전선율, 

진성미, 정익중, 2012)이 있겠다. 청소년의 발달 단계상 사회적 관계에서의 소속감과 친밀감

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여 외로움과 불만족적인 정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팬덤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심리와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예컨대, 또래 집단상담을 활용한다

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비슷한 경험을 한 청소년들이 모여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소외

와 불안 등 부적응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공감하고 지지함으로써 의사소통 방법과 대인관계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또한 집단원들은 굿즈, 컨텐츠 등을 만들어보는 공동프로젝트를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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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으로써 협동심을 고양하고 성취감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여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와 관계, 사회적 발달, 교육 등 다중적 개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군집 3은 ‘팬덤활동 미참여-안정형’ 집단으로, 팬덤활동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지만, 또래관

계의 질이 높은 청소년이다. 이들은 팬덤활동이 아닌 다른 취미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일상에서 

또래 및 이웃과의 관계에 충실한 일과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팬덤활동을 하지 않더라

도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또래관계와 공동체의식이 잘 형성되어 건전한 성장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며, 소외에 대한 두려움도 낮은 점에서 유능성과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관계의 질이 공동체의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팬덤활동보다 결정적이라는 이윤

주(2019)의 연구와, 또래애착이 긍정적일수록 공동체의식이 향상된다(김상미, 남진열, 2011)

는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또래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수록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낮아진

다는 한다정과 김빛나(2020)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청소

년들 역시 또래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며, 여가로서 문화예술 영역과 미디어 이용에 적극적

인 흥미를 보이는 시기인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다. 또래 문화이자 사회현상인 

팬덤활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자기 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세 군집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동체의식은 팬덤활동과 관계없이 또래

관계의 질이 높은 집단(군집 1, 3)이 또래관계의 질이 낮은 집단(군집 2)보다 높았다. 이는 

팬덤활동 여부와 청소년의 공동체의식은 관련이 없다는 이윤주(2019)의 결과를 지지하며, 

팬덤활동이라는 집단적 경험이 공동체의식 형성에 긍정적이라는 조안나 외(2016)의 연구와

는 상반된다. 즉, 또래관계의 질이 공동체의식에 더 중요하며, 청소년들의 발달과정에서 또래

관계의 질을 높여주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덤활동의 긍정적 특성을 

활용하여 소속감과 정체성을 탐색하며, 또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며, 집단에 속하여 사회적 경험을 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팬덤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평균 정도 하는 집단(군집 1, 

2)이 팬덤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집단(군집 3)보다 높은 것을 미루어 보아, 팬덤활동이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생 신분으로서, 시･ 공간

적 및 경제적으로 팬덤활동 참여에 제약이 많아 소속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팬덤활동 특성 및 미디어 이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최신 미디어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팬덤활동의 빈도나 몰입도를 조절하거나 

팬덤활동 외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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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인 팬덤활동의 특징과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발달, 심리적 요인을 군집 분석하였다. 개인적인 팬덤활동 경험과 정서, 또래 및 사회적 상호

작용,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팬덤활동의 특성 및 미디어 특성, 청소년들이 속한 공동체 

사회와 소외에 대한 두려움 등의 다차원적인 면에서 청소년들을 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

고, 이 과정에서 팬덤활동이 가진 양가적 특성 및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이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실제 상담 장면에서 청소년의 팬덤활동, 또래 및 사회적 

관계, 불안한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실용적인 지도와 상담을 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또래관계의 질은 청소년의 발달과업인 공동체의식에 중요함을 보여주

었다.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최신의 팬덤활동의 환경과 특징을 

이해하여, 청소년이 즐겁고 안정적인 문화 경험 및 여가 생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외 스포츠 마케팅 분야, 한국 팬덤 문화와 관련한 연구는 있었지만, 국내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소외에 대한 두려움 간의 연구는 없었다. 최근 미디어와 인터넷 기술의 발달을 고려하여 팬덤

활동의 특징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사이에서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유추하고, 그 유의한 

경향성을 설명하였다. 이는 추후 청소년의 팬덤활동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소외에 대한 두려움을 연구해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며, 이를 반영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팬덤활동의 측정이 주로 참여 빈도와 같은 양적 지표에 치우쳐 있었으며, 지각하는 

충성도, 몰입도, 만족도 등 팬덤활동에의 질적 특성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기보고식 응답에 의존함으로써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의 개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팬덤활동을 측정할 때 양적 요소뿐만 아니라, 인터뷰, 행동 관찰, SNS 

사용 분석 등 질적 요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평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유연하게 해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군집분석을 하여 각 변인과의 관계와 세 군집의 특성 및 차이를 밝히는 데 

국한되어 변수 간 인과 방향을 명확히 추론하기 어려웠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관련 

변인 간의 인과 구조,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그 정도를 밝히는 연구가 이어진다면, 청소년 지도와 

상담 장면에서 실질적 개입 시점과 방향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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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본 연구는 변인 간 관계와 가능성을 예상하고 연구를 하였지만, 변수들의 분포를 

사전에 가정하기 어려웠으며, 가설을 세우기 보다는 다양한 군집을 도출해보고 실용적인 의미

를 해석해 보고자 한 목적에서 K-means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변수 간 분포나 

오차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성별, 연령, 팬덤활동 기간, 선호 

대상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음에도 이를 구분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상당수

가 수도권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팬덤활동 환경의 격차가 있음을 감안하면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팬덤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또 다른 심리학적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정밀하게 

집단을 분류하고, 군집의 내적 일관성과 구조적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군집분석이 아닌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시도해보는 방향을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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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fferences in sense of community and fear of missing 

out (FoMO) on adolescents’ fandom activities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Kang, Jiwoo*ㆍHa, Jung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sense of 

community and fear of missing out (FoMO) across clusters formed based on 

fandom activities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in South 

Korea. To achieve the above objective, 28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iding in Korea were analyzed. Using SPSS 30.0, a K-means cluster analysis was 

performed, resulting in the emergence of three clusters: “Fandom Active 

Engagement– Relationship Type”, “Fandom Peripheral Engagement– Isolation Type” 

and “Fandom Nonparticipation– Well-Adjustment Type”. Following th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post-hoc tests were conducted, revealing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mmunity sense and fear of missing out across the 

clusters. This study discussed fandom activities as a form of leisure outside of 

school and the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in daily life, considering both the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aspects of adolescents. It also provided basic 

information for practical intervention in adolescent guidance and counseling.

Key Words: fandom activities, peer relationship quality, sense of community, 

fear of missing out (FoMO) 

* Hanyang University, M.A.,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